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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돈고와 아피요는 아빠와 도시에 살았습니다. 그
들은 항상 휴가를 기대했습니다. 학교를 가지 않아
도 되서만이 아니라 할머니를 뵈러 갈 수 있었기 때
문입니다. 할머니께서는 큰 호수 옆에 낚시를 할
수 있는 마을에 사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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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돈고와 아피요는 너무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또
할머니를 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전날 밤, 그
들은 짐을 싸서 할머니의 마을로 가는 긴여행을 위
해 준비했습니다. 그날 밤 오돈고와 아피요는 다음
날의 여행에 대해 얘기 하느라 잠도 자지 않았습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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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 다음날 아침에, 그들은 아빠의 자동차를 타고
할머니의 마을로 향했습니다. 그들은 산을 지나고,
야생 동물들을 지나고, 차 농장을 지났습니다. 그
들은 자동차를 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.

4

오돈고와 아피요가 학교를 다시 가던날, 그들은 친
구들에게 할머니의 마을에 관해 얘기해주었습니
다. 어떤 아이들은 도시의 삶이 좋다 생각 했습니
다. 다른 아이들은 마을에서의 삶이 더 좋다고 생
각했습니다. 하지만, 제일 중요한것은, 오돈고와
아피요는 훌륭한 할머니께서 계신다는것에 친구
모두가 동의 했다는 사실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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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시 후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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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돈고와 아피요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
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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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께서 마을에 도착할 때 쯤 오돈고와 아피요를
깨웠습니다. 그들은 나무아래에 매트위에 쉬시고
계시는 그들의 할머니, 니야-칸야다를 만났습니다.
니야-칸야다는 루오뜻으로 ʻ칸야다 사람들의 딸’
이라는 뜻이였습니다. 할머니께서는 강하고 아름
다우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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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께서 그들을 데릴러 오셨을때, 그들은 떠나
기 싫었습니다. 아이들은 니야-칸야다에게 도시로
같이 가자고 애원했습니다.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
습니다, “나는 도시에서 살기엔 너무 늙었어. 너네
들이 다시 마을로 찾아 올기를 기다릴게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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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야-칸야다는 셋을 집으로 반갑게 환영하셨습니
다. 그리고 그들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부르시며 춤
을 추시며 즐겁게 해주셨습니다. 오돈고와 아피요
는 그들이 도시에서 산 선물을 드리려는 마음에 들
떠 있었습니다. 오돈고는 외쳤습니다, “제 선물부
터 열어보세요.” 아피요도 외쳤습니다, “아니, 제
선물부터 열어보세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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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휴가는 잠깐이였을뿐 다시 도시로 아이들
은 돌아가야 했습니다. 니야-칸야다는 오돈고에겐
모자를 주시고 아피요에겐 스웨터를 주셨습니다.
그리고 그들의 여행을 위한 음식들도 넉넉히 채워
주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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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께서는 선물을 열어보시고 전통적인 방식
으로 그의 손녀들을 축복해주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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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를 다 마치고나서 그들은 다같이 차이 티를 마
셨습니다. 그리고 오돈고와 아피요는 할머니께서
버신 돈을 세는것을 도와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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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나서, 오돈고와 아피요는 밖에 나갔습니다.
그들은 나비와 새들을 쫓았습니다.

9

어느 다른날에는, 아이들이 니야-칸야다와 시장을
갔습니다. 할머니께서는 채소, 설탕 그리고 비누를
파는 공간이 있었습니다. 아피요는 손님들에게 물
건값을 말해주는걸 즐겨했습니다. 오돈고는 옆에
서 손님께서 구매하신 선물을 포장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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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들은 나무를 오르고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했습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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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하루 아침, 오돈고는 할머니의 소들을 방목하
러 나갔습니다. 그는 이웃의 농장을 지나치게 되었
습니다. 그곳에 계신 농부께서는 오돈고에게 화가
많이 나있으셨습니다. 농부의 곡식을 먹는 소들을
보고 그는 오돈고에게 협박을 했습니다. 오돈고의
소들이 그의 곡식을 먹으면, 소들을 가지고 갈 것
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날 이후로, 오돈고는 소들
관리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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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이 어두워질때쯤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
향했습니다.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, 그들은 꾸벅꾸
벅 졸기 시작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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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야-칸야다는 그의 손녀들에게 스튜랑 같이 먹을
수 있는부드러운 우갈리를 만드는법을 가르쳐 주
셨습니다. 그리고 생선구이와 같이 먹는 코코넛라
이스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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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날, 아빠는 아이들을 니야-칸야다에게 맡기고
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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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돈고와 아피요는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와드렸
습니다. 그들은 물을 기르고 장작을 모았습니다.
그들은 닭장에 가서 달걀을 가져오고 텃밭에서 풀
을 뜯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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